
불산가스 누출사고 3차 피해 우려
토양·식물에 잔류하면 장기 영향 … 1・2차 피해 복구로 역량 부족

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휴브글로벌의 불산가스 누출사고로 2차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3차 피해에 대한 우

려가 제기되고 있다.

1차 피해는 사고 당사자와 해당기업인 휴브

글로벌의 피해를, 2차 피해는 인근 공장·마을

및 소방관·경찰 등의 피해를 뜻한다.

3차 피해는 불산(불화수소산: Hydrofluoric

Acid)이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비를 타

고 흘러 하류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

오염시키는 것을 가리키며, 사람이 불산가스가

묻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어 해가 발생하는 일

도 포함된다.

구미시와 각 기관·단체는 지금까지 1·2차 피

해 확산 방지와 복구에 주력해와 3차 피해를

방지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.

특히, 3차 피해가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접피해를 우려해 넓은 지역의 재해를 미리 막기에는

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.

구미시가 지금까지 3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한 일은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주택과 길에 소석회를 뿌리고 물

로 청소한 것뿐이며, 아직 논·밭과 산 등 넓은 지역에는 중화제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불산은 자연정화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비가 내려 논·밭 등에 있던 불산이 땅으로 스며들거나 낙

동강으로 흘러간다면 3차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.

환경부는 10월9일께 토지오염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역학조사를 추가로 벌일 방침이다.

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박정임 교수는 “불산의 불소이온은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토양과 식물에 남아 장기

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”고 경고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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